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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2018.3.29(목) 서울경제 가판 『외부인 만날때마다 

보고하라니...소통 대신 고립 택한 금융당국』, 한

국경제 가판 『복지부동 조직 만드는 금융당국』

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□ 서울경제·한국경제는 3.29(목)가판에서 금융위가 마련한 『금융위

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』에 대하여

ㅇ 퇴직관료·금융사 직원 접촉제한으로 “관료 복지부동 분위기

더 부추기고, 시장에 먹히는 정책이 나올지 미지수”라고 보도

< 참고 내용 >

□ 금융위가 마련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적용원칙은

ㅇ 금융위 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

하기 위하여 외부인 접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

ㅇ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

시장과의 소통 등이 필요한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으며

ㅇ 아울러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융행정에 대한 이해관계

자의 정보접근 편의와 소명권 보장 등 소통장치를 충분히 마련

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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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컨대 보고 제외사유에서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구축된 환

경에서 접촉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접촉을 허용하면서

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

- 보고대상 사무도 4가지 업무중에서 특정사안에 대하여 구

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하였으며

-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

분야는 보고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였고

- 보고대상 외부인도 직접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로 한정하였

습니다.

□ 금융위는 동 규정 시행 이후에도 시장과 긴밀한 소통체계를

유지하면서

ㅇ 동 규정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하여 금융행정의

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.


